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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자연생태마을, 우리 마을은 이름 그대로 무릉도원인 셈입니다.”  

 

김정언 이장은 아름다운 환경과 넉넉한 인심이 살아있는 마을임을 강조했다.  

 

김 이장은 “우리 마을은 대문이 없고, 범죄가 없어 주민 서로가 믿고 살아가는 동네”라며 “1999년 

폐교를 활용한 ‘자연생태문화체험골’이 운영되면서 마을이 바뀌기 시작했다”고 설명했다.  

 

김 이장은 “‘자연생태문화체험골’을 중심으로 돌담쌓기, 도리깨타작, 집줄놓기 등 어린이와 청소년

을 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마을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, 2005년 녹색농촌마을로 지

정되며 마을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됐다”고 했다.  

 



 

김 이장은 “2007년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면서 가가호호마다 대문을 없애고 전통방식의 정낭을 

설치하는 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”며 “주민들의 노력에 따라 마을

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”고 말했다.  

 

김 이장은 지난해 영농조합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‘무릉외갓집’에 큰 기대를 걸었다.  

 

김 이장은 “상품을 구입하는 회원 수가 560명으로 마을을 알리고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에 

도움이 되고 있다”며 “앞으로 회원 수를 1만명 이상 늘어난다면 마을은 물론 제주 전역에서 생산

된 농·수·축산물 판로에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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